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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계형 워킹맘이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 현상학적 연구이다.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가족 다중역할을 경험하게 된 학령기 전 아동을 둔 여성 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워킹맘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의 필요성

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생계형 워킹맘은 이전과는 다른 삶과 더해지는 부담으로 인한 일

-가족 다중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셋째, 생계형 워킹맘은 일-가족 갈등으로 유발된 부

정적인 생각, 감정을 회피하거나 친구와의 대화로 해소하였다. 넷째, 생계형 워킹맘은 일-가

족 다중역할 부담을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심리적 고통을 가족의 정서적 지

지로 위로받기도 한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통해 늘어

난 수입으로 덜어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걸음 뒤에서 보는 육아의 여유, 성장한 자신

을 발견하는 경험으로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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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전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 가

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 

인력 비중의 증가이다(강혜련, 윤미자, 2004; 

최윤정, 김계현, 2007). 실제로 최근 많은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49.9%(통계

청, 2009)에서 2019년 5월 기준 54.2%(통계

청, 2019)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

께 최근 현대사회의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결

혼 후에도 가구 전체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맞벌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황수경, 

2010). 그러나 실제로 결혼 후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맞벌이 기혼여성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근무시

간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

하거나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부부 

비율은 낮아지고,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

구 여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1). 이는 직장에 근무하는 엄마, 다른 말로 

워킹맘은 맞벌이가 필요함에도 아이로 인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도 활

발히 이루어져 왔다(우영지, 이기학, 2018). 그 

이유는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이 개인의 차원

에서는 삶, 결혼, 가족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불안 및 신체화 증상, 우울증이나 

긴장 같은 심리적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일

으킨다. 또한, 직장 조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 및 진로 만족도, 조직에 대한 수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Allen et al., 2000). 우리나라의 일-가족 

갈등요인 중 전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

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자녀 양육에 더 큰 책

임을 지게 만들며, 특히 직장과 육아가 서로 

부딪힐 때 육아에 초점을 두도록 강요하게 

된다(김인지, 이숙현, 2005; Jang & Merriam, 

2004). 이러한 성별화된 가사노동 분업, 모성 

이데올로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양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욱 크게 경험

하게 만든다(Sutherland & Jean, 2001). 특히, 학

령기 전 아동을 둔 워킹맘의 경우 양육의 에

너지와 시간이 지속해서 부가됨에 따라(Hill, 

Hawkins, Ferris, & Weitzman, 2001) 일과 병행하

는 것에 더 큰 심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일-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중점이 되

고 있다. 또한, 일-가족 다중역할의 균형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일-가족 다

중역할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Barnett & Hyde, 2001; Frone, 2003; Greenhaus 

& Powell, 2006).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의 관심

이 집중됨에 따라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역할 간의 갈등 즉, 부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반대로 자원의 충족을 

발생시켜 역할 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기존 문헌 검토와 풍부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후(Barnett & Hyde, 2001), 일-가

족의 긍정적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려는 연구

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강혜련, 윤미자, 

2004; Edwards & Rothbard, 2000; Frone, 2003; 

Greenhaus & Powell, 2006; Rudeman, Ohlott, 

Panzer, & King, 2002). 따라서 일-가족 다중역

할 경험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살

피기 위해서는 워킹맘이 일-가족 다중역할 경

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을 주제로 한 우

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변인 간의 관

계를 탐구하는 양적 연구이다. 그러나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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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워킹맘의 내적 경

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워킹맘 질적 연구를 살

펴보면, 강상례와 이혜경(2012)의 연구는 30대 

기혼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가족 경험 중 

노동과 소진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 간호사

는 과도한 업무와 가정 업무의 부담, 불확실

한 미래, 전문성의 결여 등에 회의를 경험하

였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손진희(2013)의 연구

에서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 결과, 전문직 여성들은 일-가족 다중역

할 수행하면서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면서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자

녀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조명희와 김세현(2017)은 30∼40대 

중산층 기혼여성의 자아 지향에 따른 일과 육

아의 갈등경험을 연구하였다. 그 외 해외 거

주 워킹맘 대상(이숙현, 이세인, 김인지, 2010),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김

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1), 시간선택

제 근로자의 일-가정 경험(선민정, 류주연, 

2018),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진로 경험(손진

희. 2013),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자녀 양육

(엄경애, 양성은 2011), 1세 이하의 유아를 양

육 중인 직장여성(이내영, 김영혜, 구미지, 김

소희, 김영미, 장경오, 2007) 등의 선행연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특정 경험에 국한되거나 

특정 직장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경우, 우리

나라 현실에서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워킹맘의 경험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

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편, 한국의 워킹맘의 일상적 경험을 탐색

한 질적 연구(노성숙 외, 2012)를 살펴보면, 워

킹맘은 한정된 시간과 체력, 자원을 가지고 

일, 가정이라는 양 트랙을 오가며 전력 질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때로는 불편한 

외부의 시선에 직면하고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서 주체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가정과 일이라

는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얻은 시너지를 경험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워킹맘의 일-가족 다

중역할 경험에 관해 심층적인 내적 경험을 탐

색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

이 대졸 이상의 전일제 직장여성이라는 한계

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

정 기준에 직장,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하는 그 자

체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신희, 양은주(2012)와 노성숙 등(2013)은 

한국의 워킹맘 여성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 생계형 워킹맘 

등과 같은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

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반 

워킹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

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연구대상에 관한 탐색

을 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이 느끼는 안

정감과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Voydanoff, 1988). 또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

는 데 있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여성

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인 것으로 인식

하기도 한다(우영지, 이기학, 2018). 이러한 직

장에 관한 심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더 큰 심

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특징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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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직장이 집 근처이거나 

출근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것으로 출퇴근 

시간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의 조건을 우선시하여 

단시간 근무를 더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

여성개발원, 2004). 이는 생계의 어려움을 경

험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자 직장을 구할 

때도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

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게 된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

에 참여하게 된 워킹맘을 대상으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일

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킹맘, 즉 생계형 워킹

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심층 면담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워킹맘 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에 관

해 풍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워킹맘은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생계형 워킹맘에게 다중역할 경험이 

주는 의미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소개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 전 아동을 양육하

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에

서 근무하게 된 여성 5명이다. 본 연구의 참

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

려움을 경험하고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

에 근무하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

재 생계형 워킹맘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생계형 워킹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생계형이라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현 가계 소득수준에 따

른 심리적 만족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계 소득 수

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둘째, “현재 가정의 

경제적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셋째,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일과 가정을 병

행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결과, 참여자 모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

로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현 가정의 경제

적 소득에 불만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참여

자 중 가정의 경제적 수입이 가장 낮은 참여

자는 수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자

들과 비교하여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편에 속

하였고, 경제적 수입이 높은 참여자들은 오히

려 심리적 만족감이 낮고, 남편의 수입에 높

은 불만족을 보여 더 높은 수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수준보다는 개인의 소득수

준에 대해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느냐의 유

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이 경제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때, 소득수준

을 측정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우영지, 이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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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그 이유는 개인이 희망하는 가정의 경

제적인 수준이 심리적 만족감과 관련해서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Dean, 

Carroll, & Yang, 2007).

둘째, 학령기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생

계형 워킹맘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어린 아동은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여 양육의 

시간과 에너지가 꾸준히 요구되기 때문에 부

모의 역할 긴장도와 함께 양육 스트레스가 증

가(Hill et al., 2001)되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주

어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에서 부모의 보호

를 더욱 필요로 하는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일-가족 다중역할의 갈등과 개인의 심리

적 어려움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적 친분, 소개 

및 온라인 맘 카페를 통해 표집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30세에서 41세까지로 평균 

35.8세였고, 학력은 고졸에서 박사까지 다양한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에

서 3년으로 평균 2.8년이었으며 모두 비정규

직이면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자녀의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평균 1.2명이었으며 나

이는 2세에서 5세로 평균 4.8세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연구 참

여자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A는 2013년 임신하면서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2016년 아이가 25개월쯤 되었을 

때 일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 5살 아들 1

명을 둔 41세 여성이다. 남편 수입만으로 매

년 커지는 양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에 일

하게 되었다. 아이 양육으로 인해 여러 번의 

직장을 옮겨왔으며 현재 시간제 근무로 서비

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은 버스 

기사다. 참여자 B는 슬하에 6세 아들 1명을 

두고 2018년 10월부터 녹즙을 배달하고 있는 

36세 여성이다. 출산 준비로 기존 회사를 퇴

사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2년간의 휴직 이후 고정적인 직장

을 다니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

다. 이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자 2016년 아이가 2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

을 나가게 되었다. 여러 곳의 직장에서 근무

하다가 현재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은 

2018년부터 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참여자 C는 현재 3세 남아와 5세 여아를 둔 

39세 여성이다. 미래를 대비해서 남편의 수입

만으로는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2017년 아이가 1세, 3세가 되었을 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2018년부터 식당 

서빙을 하게 되었으며,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일손이 부족한 날 식당 휴가를 내고 

도와주고 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운영하시

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근무형태 경력 직업 남편 직업 자녀 수/ 나이

A 여 41 대졸 시간제 3 서비스업 버스 기사 1명/ 5세

B 여 36 고졸 시간제 3 녹즙 배달 버스 기사 1명/ 5세

C 여 39 대졸 시간제 3 식당 서빙 개인사업자 2명/ 3세, 5세

D 여 32 박사 시간제 3 시간제 강사 개인사업자 1명/ 3세

E 여 30 석사 시간제 2 카페 직원 택배기사 1명/ 2세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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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D는 시간제 대학 강사로 3세 남아 

1명을 둔 32세 여성이다. 출산 준비로 기존 

직장을 퇴사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근

무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으로 매달 생활비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다가 출산 후 3개월 만에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방학 기간에는 캠프 

운영을 위해 자택 근무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

고 학기 중에는 시간제 대학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맞벌이하고 있으나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에 대한 염려로 여전히 진행 중

이다.

참여자 E는 슬하에 2세 남아를 두고 갑작스

럽게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계유

지의 어려움으로 일하게 된 31세 여성이다. 

2018년 5월, 아이가 13개월쯤에 카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남편은 개인 택배업에 종사

하고 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부터 5월

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5명의 참여자를 

각 2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장

소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직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2차 

면담 시 면담이 어려운 참여자들의 경우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면담 전 면

담이 녹취된다는 점과 비밀보장 등에 관해 충

분한 설명과 이해를 걸친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기 전 아동을 양육하는 생계

형 워킹맘들이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한 

개인의 내적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남인, 2014). 사람들이 일상세계를 살아가면

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상적 경험의 본

질을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Giorigi(1985)의 연구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로, 녹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서 필사하였다. 녹취된 전사 자료를 정독하면

서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면담자료를 

들으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필사를 

마친 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체 자료를 확인하였다. 전체 자료를 읽을 때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유지한 채, 참여자의 

전체 기술내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면

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녹취록과 녹음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

서 면담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된 내용 중 애매한 부분에 관해 참

여자들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내용을 세밀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각각의 

녹취록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 분석하면서 

다음 단계인 의미 단위 분석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

둘째로, 전사된 면접 자료의 내용을 읽으면

서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선(/)을 사용하여 의미 간에 전환이 이루어

지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의미 단위 요약 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는 방

향으로 요약하였다. 고유번호를 붙여서 참여

자 간의 공통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는 구성

요소 도출과정을 위해 원자료와 나란히 두었

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술된 의미 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쳤다. 위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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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에서 중복, 구조 형성 시 맥락에서 벗어

난 의미 단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미 단위

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다. 이를 통해 참

여자들의 공통 의미 단위로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는 전사된 자료로 다시 돌아가 선입견과 주관

적 판단을 배제하는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를 

반복 진행하였다. 이러한 통합 단계에서는 모

든 변형된 의미 단위가 사용되어야 하며, 변

형된 의미 단위가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일

반적인 기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얻은 참여자들의 

공통되는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생계형 워킹맘

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의 본질로 보고 시

간적, 인과적, 긍정/부정적 속성들로 나열 구

분하고 비교를 통해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공

통적 속성들을 재배열 및 정렬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요소, 하위구성

요소를 범주화하고 구성요소를 가장 잘 드러

내는 진술 사례들을 선별하여 수정․보완 후 

체계화하여 제안함으로써 생계형 워킹맘의 다

중역할 경험에 대한 본질과 경험의 일반적 구

조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자료 분석 시 연

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견해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복적인 현상학적 자세를 유

지하였다. 또한, 자료의 공통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거나 구성요소의 재배열 및 정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향을 확인하였다. 이 과

정에서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와 질적 연구를 한 박사 1인 및 다

른 현상학 연구를 진행 중인 동료 2인과의 지

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학령기 전 아동을 둔 생계형 워킹맘의 일-

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해 분석한 결과, ‘어

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또 다른 삶을 마주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불안한 생활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이전과는 다른 삶

더해지는 부담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친구와의 대화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 보다
힘을 주는 가족

위기상황에 손을 내민 지지자

변화된 나를 발견하다

덜어진 걱정

한걸음 뒤에서 보게 되는 육아

성장한 나

표 2. 생계형 워킹맘의 다중역할 경험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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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다’, ‘지지

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 보다’, ‘변화된 나를 발

견하다’ 등 총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타났

다. 연구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 기

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다. 퇴사하

고 아이를 도맡아 양육하게 되면서 남편의 수

입으로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다. 여유 없는 

경제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

나는 양육비와 생활비로 미래의 삶을 걱정하

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가정의 어려움과 미래

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

을 찾게 되었다.

불안한 생활

참여자들은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퇴사 후 

배우자의 수입만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부분에

서 큰 어려움을 체감하였다. 특히, 대부분 참

여자의 배우자 수입이 불안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활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

제적 불안을 지속으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

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어….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

하면, 신랑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충분히 

괘도에 오르지 못했고, 쉬었던 부분이 있

어서…. 휴직 기간이 본의 아니게 길어져

서 있던 돈도 슬슬 까먹어갈 때라서 제가 

초조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중략) 내

가 좀 더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산다 싶을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내가 (일

하면) 이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B]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참여자들은 미래의 삶에 관한 걱정을 하기

도 하였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늘어나는 양

육비에 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특히, 

미래의 걱정으로 인해 더욱더 경제활동의 필

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신랑이 혼자 벌 때는 (물건을 살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어…. 이거를 사고 이

거를 하면 다음 달이 어떻고 그 다음 달에 

카드 값이 어떨 것이며, 또 여자들은 생각

이 많으니까 다음 달로 끝나는 게 아니

고... 십 년 후…. 자꾸 생각이 드니깐…. 

(중략) 지금 당장이 한 달이 문제가 아니

고…. 이 애가 컸을 때 1년 후에…. 몇 개

월 후에…. 2년 후에…. 십 년 후에…. 그

게 걱정돼요. 혼자 벌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옛날

처럼 자식을 밥 먹이고 옷만 입히고 키울 

순 없잖아요….” [참여자 A]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아이

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아이를 타인에

게 맡기게 되면서 엄마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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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잦은 

아이의 병치레로 직장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

하거나 일-가족 다중역할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변화된 삶 속에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

음이 지치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

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정

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풀이하게 

되었다. 특히, 배우자의 늦은 귀가로 인해 현

실적으로 가정의 역할 부담을 할 수 없는 상

황으로 인해 더 큰 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참여자들은 직장을 근무하게 되면서 직장이

라는 새로운 환경과 함께 기존의 전업주부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

다.

“내 시간이 좀 더 없어진다는 느낌? 이

게 가정적인 일 하고, 회사 일을 같이하다 

보면 중간에 내 시간이라는 게 없어져

요…. 내가 이게 기계같이 뭔가 부품이 착

착 들어가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깐 내

가 멍하고 싶어지는 시간이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 충전하는 시

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가정의 

일을 본다고, 사회의 일을 한다고 계속 시

간이 없어져 가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저는 육아에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일

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이렇다 

보니깐 집안일을 좀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참여자 D]

특히,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서 아이로 인한 갈등을 크게 경험하였다. 특

히, 아이가 아프거나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 때, 죄책감과 슬픔을 

경험하였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기가 너무 어리

다 보니깐 마음이…. 엄마 마음이 일단 제

일 힘들었고, 너무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고…. 마

음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 일할 때는 

애가 자주 아픈 시기니깐…. 그때는…. 2∼

3개월에 한 번꼴로는 거의 다달이 병원에 

갔었고…. 3∼4개월에 한 번은 입원했었

고…. (중략) 아플 때 억지로 보냈던 거…. 

아파서 못가겠다 하는 애를 억지로 어린이

집에 밀어 넣었던 거. 그게 제일 속상하

지…. (슬픈 웃음) 미안하고…. 그게…. 아

기에…. 물론 기억하진 못하겠지마는…. 내

가 미안한 거지…. 아기가 기억하고 말고

를 떠나서. 그 어린애들이 표현하잖아…. 

떨어지기 싫다는 거를…. 가기 싫다는 거

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제일 미안

한…. 근데 그 미안함이 그때는 너무 힘들

고 아프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

나….” [참여자 A]

“아이가 아주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아픈데 돌봐줄 사람은 없고, 정말 

아이가 아주 아팠어요…. 한 달에 한 번꼴

로 아이가 입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 [참여자 C]

한편, 참여자들은 일-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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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

에게 화풀이하는 자신을 보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회사 일을 계속 가정으로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회사 상사의 전화를 

받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에

게 화도 냈던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일하

고 있으니깐 그만 좀 귀찮게 굴어, 너 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엄마 이거 다하면 

갈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저 아

이에게 상처를 줘야 하나…? 그때는 저도 

좀 지쳐 있었던 거 같아요. 아이의 육아를 

하면서…. 일도 같이하면서 했던 부분이 

그게 많이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이한테 언성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참 어떻

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감정을 내가 

제어를 못 한다는 게…. 그래서 좀 어려움

이 많았었어요. ” [참여자 B]

“모유 수유 중이니깐. 밤에 아이가 자주 

깰 때마다 예전보다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안 그랬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

갔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몸

이 힘드니 저도 모르게 짜증을 많이 냈어

요. 그래서 가끔 폭발하기도 해서 울기도 

했어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의 남편은 평균 10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휴무가 없거나 밤 8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

다. 이로 인해 역할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

면서도 남편과 가사 분담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남편은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현재 시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

에…. (중략) 주말에도 쉬지 않으니 혼자 

하는 거죠.” [참여자 C]

“사실 남편이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

다 보니 혼자 하는 육아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서 제가 거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참여자 E]

더해지는 부담

참여자들은 매정한 엄마, 이상한 사람 등으

로 바라보는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주변의 시선에 스스로 이렇게

까지 해서 직장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

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러한 시선에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워킹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 시선은 참여자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

요. 너는 그렇게 일을 꼭 해야 하냐…. (중

략) 제가 어린애를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매정한 엄마로 보는 시선

들이 힘들었어요. (중략) 오히려 그러한 시

선에 더 열심히 너희들보다 잘 살 것이라

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는 분은 요즘 직장 엄마들은 맡길 사람 없

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등원 부탁하는 때도 

있던데 언니는 그러지 않을 거지라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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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등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받아들이

기 고통스러웠어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지속

하면서 개인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경험하고 

국가적 지원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양육비의 

부담, 아이 보육과 관련된 국가의 복지체계에

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

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요즘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을 늦게 하

든지, 결혼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사

회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 같

아요. 저출산이라고 그리 말하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사

실 요즘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까

요? 아이 키우기 너무 빡빡한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

요.” [참여자 D]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치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로 인해 유발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수

용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

해 친구와의 만남이나 대화조차 어려운 참여

자들도 있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참여자들은 다중역할이 지속함에 따라 일-

가족 갈등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이 힘들

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의

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서 감내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러한 부정적 감

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기

도 하였다.

“나 긍정적으로 좀 살자…. 사람이 이렇

게 살다가 진짜 암 걸려 죽겠다…. 이러다

가 진짜 단명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

어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 방

법이 있을까? 했더니 아～ 그냥 물처럼 흘

려보내자. 그냥 신경이 쓰이거나 누가 쿵 

때리거나 그래도 아～ 뭐 별거 있겠어. 하

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그게 어두워진다

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

더라고요. 나는 내가 챙겨야 하겠다…. 그

런 느낌?” [참여자 B]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

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걱정하거나 못하겠다는 생

각을 해봤자 누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니 그런 것에 크게 생각 두지 않아요. 생

각하면 그 부담감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아

요. 못할 것 같고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봐 무섭기도 했어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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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대화

참여자들은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시콜

콜한 일상대화 또는 일-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만남이 어려운 

경우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과 만남이 어려운 참여자들의 

경우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

“친구들이랑 같이 남편 욕도 하고 이래

저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

리는 것 같아요. 만나기 힘들면 전화로 이

야기를 쏟아내고 친구들한테 위로도 받고

요.” [참여자 C]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보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으로 인

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과 

신뢰로 인해 소진된 내적 에너지를 충족시키

거나,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의 노력과 

정서적 지지로 힘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직

장 근무로 인해 가정의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친정 부모님, 주변 지인, 시부모님 등의 도움

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도 하였다.

힘을 주는 가족

참여자들은 아이가 주는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에 행복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큰 감격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

한 아이의 사랑은 소진된 참여자들의 내적 에

너지를 충족시켜 주고 있었으며 그리고 엄마

로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자신을 위

해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경험하

고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였다.

“아이가 먼저 와서 ‘엄마 사랑해, 엄마

가 최고야’ 하면서 그러면서 안겨 올 때…. 

우리 아들이 그 작은 가슴으로 내 머리를 

안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것

이…. (웃음) 너무 힐링이 돼서…. 내가 이

걸 이렇게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일하게 나에게 뭘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는 거 같아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느낌… (웃음).” [참여

자 B]

“그래도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려

고 하고 쉬는 날에도 아이랑 놀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지도 많이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냈던 것 같

아요, 남편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음을 몰

라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

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망했었을 것 같아

요. 그런데 남편이 지지를 해주니 내가 가

족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 힘

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참 고

마워요.” [참여자 E]

위기상황에 손을 내민 지지자

참여자들은 여러 일-가족 갈등 가운데 혼자

서 처리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었

다. 이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

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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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제일 편했

던 어머니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침에 유치원에 애를 옷을 입혀서 보낸다

든지 아니면 병원에 예약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안 될 때 어머니에게 대신 예

약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할 때….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고. (웃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워

낙 바쁘셔서…. (중략) 어머니가 도와주시

죠…. ” [참여자 B]

“친정엄마를 불렀어요. 매일 애를 봐주

시고….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면 엄마는 

다시 내려가시고 (중략)” [참여자 D]

변화된 나를 발견하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일-가족 갈등과 위

기 속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면서도 그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먼저 일을 하게 되면서 늘

어난 수입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아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풍요로움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와 육아에 대한 여유 없던 전업주

부의 삶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일-가족 다중역할 경

험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헤쳐 나가는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

감을 느꼈으며 성장한 자신을 보면 뿌듯함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더 해줄 수 있다는 만족감

참여자들은 늘어난 수입으로 인해 아이에게 

물질적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기존에 전업주부로 살면

서 남편의 수입에 의지해 생활할 때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의 고민 끝에 구매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구매하게 되

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않

을 때는 아이 옷 사는 부분이라든지 뭐 해

주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정말 만 원 

하나짜리 사주더라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

데…. 그때는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그래도 지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조

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 아이가 원하는 장

난감도 사주고 간식도 사줄 수 있고 저에 

대한 투자는 고민하지만, 아이를 위한 물

건을 살 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행복해요. 그래서 일은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슬픔도,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일해요. 

일은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더 만족감

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E]

한걸음 뒤에서 보게 되는 육아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하면

서 육아에 전념하던 삶과 비교하여 지금이 더 

나은 삶으로 평가하였다. 전업주부의 삶에서 

아이에게 몰두하게 되면서 마치 ‘경주마’ 같은 

삶을 보내었고 그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처음 경험하는 엄마로서의 

경험과 자신의 생활이 없는 전업주부의 삶으

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집에서 계속 아이만 키우고 아이만 쳐

다봤을 때는 경주마 같았어요. 내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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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에서 이렇게 키워야지…. 이 아이가 

요맘때 되면 걸어야 하고, 요맘때 되면 말

을 해야 하고, 요맘때 되면 온 관심이 아

이에게만 집중이 돼서 아이가 조금 피곤했

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 내가 일을 하러 나오면서 아이에 관한 

관심이 아예 없어졌다고는 말 못 해요…. 

조금 줄어들긴 하면서 일과 내 일상생활에 

이제 나누어져서…. 이게 좀 길게 쌓았던 

블록이 좀 옆으로 누워지는 느낌 그런 느

낌이 들면서.” [참여자 B]

“일하지 않으면, 양육만 하게 되면 답답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낫지만,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제 생활도 없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무경험의 세계에 첨벙첨

벙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

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는 것이 조금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

고.” [참여자 D]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여유로워질 것이

라 예상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였다.

“아이가 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여유가 생기면…. 계속 결혼 전부

터 일을 해왔기에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때 

되면 아이가 저를 찾는 게 덜 해지니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들어

가면? 그 정도 시기일 것 같아요. 아직 아

이가 밤에도 엄마가 없으면 중간에 일어나

서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밤에 친구들 만

나러 나가면 다시 들어온 예도 있고 아니

면 아예 다시 와서 아이를 데리고 친구 모

임에 간 적도 있어요…. (한숨) 그런 것이 

좀 더 줄 것 같아요.” [참여자 C]

성장한 나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어떤 일에도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

다는 뿌듯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해

도…. 뭘 해도…. 꼭 하고 살고 싶어요. 성

취감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됐죠…. 성

취감 때문에 진짜 긍정적으로 된 거 같아

요…. 뭐를…. 뭔가를 해도….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해도 해낼 수 

있을 그거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앞

으로도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이 생겨서

는 내가 별로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스

스로 내가 아주 단단해지는 걸 느끼는 거

지….” [참여자 A]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장생활

을 하게 된 학령기 전 아동을 둔 5명의 여성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9년 2월

에서 5월까지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심층 면담

을 통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고통의 삶 속에 발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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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다’,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 보다’, ‘변

화된 나를 발견하다’ 등 총 다섯 가지 구성요

소, 11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나타났다. 다섯 가

지 구성요소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로, 참여자들은 불안한 생활과 미래의 삶

에 대한 걱정으로 직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

진 이들이었으나, 모두 가계 경제에 대해 스

스로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직장을 다니기 전 다들 생계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이 희망

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만족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것을 확인하면

서(Dean et al., 2007),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에 대해 소득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고 주장하는 것(우영지, 이기학, 2018)과 일치

된 결과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 임

신, 자녀 양육의 가정 역할의 증가로 인해 직

장을 병행하면서 직장 경력단절을 하는 경향

성이 많은데(이진숙, 최원석, 2011; 전기택, 

2011), 본 연구에서도 경력단절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여성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

으며, 임신 후 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출

산 준비 가운데 언제 그만둘 것인지 대한 계

획을 세웠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모성’이라는 것이 기혼여성에게 경

제활동 포기 후 아이의 양육 부분을 맡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만드

는(Jang & Merriam, 2004) 사회 분위기로 설명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경력단

절 후 재취업 시 모두 시간제 근무 형태로 일

을 하고 있었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

족의 조건, 즉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우선

으로 두고 단시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것(한국

여성개발원, 200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직장 경력의 단절 시 상당한 심리적 어

려움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느낌, 소속감 부

재, 사회에서의 도태로 생각되면서 정서적으

로 답답함, 무기력, 자신감의 상실 등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엄경애, 양성은, 2011), 

본 연구에서 참여자 A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으로 큰 고

통을 받았다고 보고된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

는 부분이다. 따라서 결혼, 임신, 출산으로 경

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을 위해 경력단절로 인

한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할 상담서비스가 갖

추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이 희

망하는 시간제 근무가 다양한 직종에서도 적

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구성요소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로 참여자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일-가족 다중

역할부담 및 갈등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전업

주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보내게 되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을 경험하

는데, 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통적으

로 자녀를 위한 희생과 책임감이 강해서 양육

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죄책감을 많

이 느끼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성정원, 

박성원, 2011).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전업주부

의 삶과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학령기 전 자녀를 둔 워킹맘이 경험한 ‘두 

세계의 긴장 속을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삶’과 

유사한 결과로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워킹

맘들은 두 역할의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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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노성숙 외, 2012). 또한, 일-가족 다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소모로 인

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김나현 등(2013)의 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과로 육체적 피로, 미해결된 스트레스

로 인하여 엄마-아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지원, 황라일, 조헌하, 2009).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워킹맘이 현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정화 경

험을 촉진함으로써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부

적 영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을 하면서 남

편의 늦은 퇴근과 타인의 불편한 시선, 아이

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을 체감하게 되

면서 일-가족 갈등이 더 크게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 대

부분이 배우자의 늦은 퇴근으로 가사 및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 사용 시간으

로 남편이 평균 25분, 여성은 2시간 54분으로

(김주희, 2012)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도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타인

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심리

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노성숙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워킹맘들은 ‘직장을 다니

는 엄마’로 보는 주변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

을 경험한다는 결과와 신지윤 등(2018)의 결과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노성숙 등(2012)

의 연구에서 워킹맘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워

킹맘과 전업주부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칫 ‘소문자 여성들’의 다

양한 경험을 ‘대문자 여성’ 속으로 일반화되지 

않도록 각 개인이 드러내는 다양한 현실적 경

험을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 D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에 굴하지 않

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

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개인이 타

인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경

험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

라서 상담 장면에서 워킹맘들이 주변의 불편

한 시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

도록 이와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인 신념으로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

담자도 주관적 가치관 및 판단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양

한 경험에 관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자녀지원 정책,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시스템 등 자녀를 키우기 힘든 우리

나라 사회 실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녀의 

양육적인 부분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저출산, 결혼 기

피 등의 사회문제가 심해지면서 여러 기관에

서 워킹맘들의 일-가족 양립 연구 및 정책을 

제안 및 진행하고 있다(전기택, 2011; 최윤정, 

문상호, 신충식, 2009; 최윤정, 김계현, 2009).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 및 가정 양립 지원정책

을 통해 진행하는 직장 내 보육 시설, 육아휴

직 등은 실제로는 제도의 정착 미흡으로 사업

장 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유계숙, 2012)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마

련하기 전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삶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실질적이고 적용 가능

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

둥 치다’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

을 회피하거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가

족 다중역할 갈등 및 부담으로 유발된 스트레



장서연․김영근 /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331 -

스를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심리적으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에 심리적 고통을 바라

보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스

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 한계를 경험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정서 중심

적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유형을 크

게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구분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

스의 근원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고통을 감소하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의 참여자들

은 대체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고 있었

다. Lawinsohn 등(1997)과 Lohman, Jarwis(2000)의 

두 연구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정서 중심적 

대처로 사용할 경우,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내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가족 다

중역할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기술을 함양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

겨내보다’로 참여자들은 가족 및 주변 지인으

로 인해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경험하

는 갈등과 부담을 견뎌내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아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과 신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일-가족 다중역할의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즉, 정서

적 지원은 타인으로부터 사랑, 친밀감, 신뢰 

등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강혜련, 최서연, 

2001)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은 직장 갈등을 

감소시켜서 일-가족 갈등을 감소한다는 결과

(Calpan & Jones, 1975; Adams, King, & King, 

1996)와 일치한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부터 상황을 극복하

면서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요 

사회적 자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는 긍

정적인 자원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직장 이직

이나 소진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혜영, 이경화, 2014), 심지어는 스트레스 감

소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노출 확률도 낮

춘다(차봉석, 장세진, 박종구, 1992). 따라서 워

킹맘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일-가족 다중역할

의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하므로, 상담에서는 개인 내적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주변 지인과의 관계 탐색, 가족 상담 

등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 ‘변화된 나를 발견하

다’로 참여자들은 워킹맘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가정의 경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업주부로서 

절약하고 구매 시 끊임없이 고민하던 삶에서 

벗어나 아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삶의 풍요

로움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을 

본인의 능력으로 자각함으로써 자부심으로 느

끼기도 하였다. 가정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

는 선택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육아에서 

한걸음 벗어나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게 되는 경험으로 보고 있었다. 어린 아

동은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여 양육의 시간과 

에너지가 꾸준히 요구됨에 따라 부모의 역할 

긴장도가 높고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Hill et 

al., 2001)하는데,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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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부로서 감당했던 가사와 양육의 두려움을

(김소영, 김선미, 이기영, 2011) 벗어날 수 있

게 하는 계기가 된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

중역할의 갈등과 부담을 경험하면서 일을 계

속 유지하고 싶어 하였는데, 김나현 등(2013)

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경력단절

로 인해 유발되었던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

립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김

은주, 서영희, 2012)으로 보인다. 또한,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헤

쳐 나가면서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유지

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

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는 경험으로 스스

로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일-가족 다중역할의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갈

등’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에 주목되고 있는 ‘일-가족 향상 혹은 촉진’에

서 연구되고 있는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강혜

련, 윤미자, 2004; Greenhaus & Powel, 2006; 

Frone, 2003; Tompson & Werner, 1997)이다. 따

라서 상담 장면에서도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을 감소할 수 있는 상담 전략을 세우면서도 

일-가족 향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

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국내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워킹

맘 중에서 생계형 워킹맘에 초점을 두고 일-

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두 번째, 생계형 워킹맘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일-가족 갈

등과 스트레스만을 경험하는 과정이 아닌, 자

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의 한계점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

족 다중역할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로써 참여

자들은 모두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

하였다. 그러나 경력단절 경험 없는 여성의 

경우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자

녀의 나이를 학령기 전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이 결과를 다른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

한점이 있다. 자신과 배우자의 고용형태 또는 

근로시간,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일-가족 다

중역할의 경험이 다양(박기남, 2009)하므로 일

반화하기 위해선 다른 대상에 관한 추후 연구

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

에 관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진행하면

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판단중지를 하는 현상

학적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연구자

의 주관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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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enomenological Study on

Subsistence-Type Work-Family Multiple Role Working Mom

Seoyeon Jang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aimed at exploring what subsistence-type working moms 

experience from their multiple roles in a family and what their experiences mean.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 with five women who had children of pre-school age and come to experience the 

multiple roles of work-famil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in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lied 

to Giorgi's methodology were as follows: Firstly, working moms experienced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ir 

families. Since then, they had become aware of the necessity of economic activity, and had been able to 

go to work. Secondly, living working moms experienced the stress of multiple roles of family members 

due to the burden of different lives. Thirdly, it was difficult to endure the stress caused by these 

conflicts, and it was also difficult to avoid emotion and try to resolve it through dialogue with friends. 

Fourthly, subsistence-type working moms can solve problems through help from supporters in a reality 

that is intolerable, and can heal a tired mind through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families. Fifthly, they 

saw themselves as results of their lives' changes and their families' economic difficulties and a step later, 

and their experiences of discovering themselves as grown people.

Key words : working mom, subsistence-type, work-family, multiple role, phenomenological study


